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41, No. 3. June, 2024. 531~542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4.41.3.531

- 531 -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김규랑1.*․문승현2․이소은3✝

1전남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교수
2디연헤어 원장

3이미지민 
(2023년 12월 26일 접수: 2024년 3월 2일 수정: 2024년 3월 20일 채택)

Relationship between Presenteeism, Service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Beauty Workers: Mediation Effect of Job Burnout

Gyu-Rang Kim1.*․Seung-Hyeon Mun2.*․So-Eun Lee3.*✝

1Professor, Dept. of Beauty Art, Chunnam Techno University
2Dyeon hair
3imagemean

(Received December 26, 2023; Revised March 2, 2024; Accepted March 20, 202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와 이직이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 이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 뷰티 종사자 272명이였으며, 자
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델,  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 종사
자의 프리젠티즘은 직무소진과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뷰티 종사
자의 프리젠티즘은 이직의도와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직무성과와는 유의미한 관련성
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셋째,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을 통하여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이직의도와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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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beauty workers' 
presenteeism on job burn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job turnove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72 beauty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using bootstrapping method using SPSS and AMOS 26.0 statistical programs.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beauty workers' presenteeism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burnout. Second, beauty workers' 
presenteeism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bu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with job performance. Third, job burnout among beauty worker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beauty workers' presenteeism on job burn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the effect of presenteeism on job 
performance through job burnout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and it was different from 
turnover intention. It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Keywords : Beauty Workers, Presenteeism, Job Burnout, Service Performance, Turnover Intention

1. 서 론

  뷰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관점은 
많은 뷰티 종사자들에게 많은 질병과 심리적 문
제를 야기하는 오래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박
윤희[1]는 뷰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구성개념 탐색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차원을 
직업병, 복리후생, 블랙컨슈머, 직원관계갈등, 봉
급, 자기개발, 감정노동, 사회적 인식, 성희롱, 매
출 압박의 10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 요인으로 추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10시
간 이상의 노동, 약품 사용에 의한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 불균형적인 작업 자세로 인한 허리 디
스크, 시력 저하 및 눈의 피로와 같은 세부적 증
상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뷰티 종사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진화와 이복임[2]은 간호적 
측면에서 미용사의 화학적, 인간공학적, 사회심리
적 유해 요인에 대한 보고에서 다양한 화학물질
의 노출[3], 부적절한 자세와 장기간 직립 상태에
서 일하는 인간공학적 문제 그리고 정해진 시간
에 휴식을 취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규칙한 식사
와 운동 부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감
정노동과 폭력과 같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4]. 이러한 
뷰티 종사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유발되는 많은 
유해 요인들을 실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
고 학문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뷰티 종사자들
의 직업성 질환으로 비염 및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5], 접촉성 피부염[6], 근골격계 질환[7], 방
광암과 폐암 등과 같은 임의 발생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 더욱이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
에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라는 요소들을 고
려할 때 미용업 종사자가가 조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에도 영향[9]을 미친다는 보고는 매우 심각
한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티 산업의 종사자를 이루
는 물리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들은 많은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직업적 환경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유해 요인이 전술한 부정적 요
인들뿐만 아니라 프리젠티즘(Presenteeism)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프리젠티즘은 결근
율(Absenteeism)이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개념으
로서 조직구성원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직
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을 최대한 발현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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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0]. 또 다른 의미로 종사
자가 아픈 상태에서도 직장에 출근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11]. 직업 현장에서 볼 때 프리
젠티즘은 개인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또는 정상적
인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아
프거나 또는 좋지 못한 상태를 숨기고 직무를 수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직무 현장에서 종
사자는 표면적으로 직무 현장에 존재하여 직무와 
과제를 수행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탈한 상태를 
의미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작이나 행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12,13].
  선행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직종의 프르젠티즘 
현상은 결근으로 인한 작업손실보다 더 많은 손
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14,15], 
나아가 정신건강 또는 종사자의 근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건강문제[16]로 대두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높다[17]. 특히 최근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국내 프리젠티즘과 앱센티즘
의 비교 분석한 결과 프리젠티즘은 23.5%, 앱센
티즘은 9.9%로 나타나 프리젠티즘이 앱센티즘 
현상과 비교하여 2.37배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18]. 이는 실제적으로 프리젠티즘으로 인하여 
직장 내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 프리젠티즘이 직무 관련 변인과 개인적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과정에
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 심리적 고갈과 
같은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의 결과로 반영되는 
주의집중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9]. 지금까지 프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의 관계
를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직무소진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직무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
들이 프리젠티즘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직
무손실과 직무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다[20]. 
  그러나 반대로 프리젠티즘 상태에서 직무를 수
행하다보면 직무자는 쉽게 직무소진과 직무 스트
레스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계성
에서 직무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프리젠티즘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직무자들이 신체적·심리적 좋지 못한 상태에서 출
근하여 업무수행을 임하며 겪게 되는 프리젠티즘

으로 높은 직무소진과 정서적 고갈 그리고 비효
율적 직무수행과 낮은 직무만족도는 지속적인 악
순환을 가져오고 미래 결근과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1,22]. 
  그러나 최근까지 뷰티 종사자가 그 어떤 산업
에 비하여 감정노동과 신체적·심리적으로 부정적 
환경과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명백한 사실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
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뷰티 또는 미용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연구는 상
대적으로 간호학[23,24], 직업의학[25], 사회학
[26] 분야에서 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리젠티즘 현상이 유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뷰티 종사자를 대상으
로 그들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 직무성과와 이
직의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심도 있는 선행연

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연구모형에 따

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가설

  가설 1.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

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이직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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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age

20’s Year 49 18.0
30’s Year 74 27.2
40’s Year 86 31.6

Than 50’s Year 63 23.1

service

Hair 77 28.3
Skin 82 30.2

Makeup 30 11.0
Nail 38 14.0
et al. 45 16.5

Career

1 year- less than 5 years 84 30.9
6 year – less than 10 years 67 24.6
11 year – less than 15 years 35 12.9

16 year less than 20 years 32 11.8
over 21 years 54 1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272)

  가설 4.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직무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과 직무성과

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

다.

  가설 7.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과 이직의도

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

다.

2.3.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에서 활동하
는 뷰티 종사자 2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개월 이였다. 조사방법
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를 찾
아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
에 동의한 대상자를 설문 조사하였다. 그러나 대
면 조사를 원치 않거나 부득이하게 여건이 맞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목적적 표집 방법을 채택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N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문지
를 만든 후 목적적 표집에 의해 선택된 연구참여
자들에게 설문 URL을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회수
한 후 자료로 활용하였다.

2.4. 측정도구   
  본 연구는 프리젠티즘은 박윤미[27]와 이정현
과 최익준[28]이 각각 항공사와 외식기업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프리젠티즘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문항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소진 측정은 김미정과 신수정[29]의 6문항 
단일차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직무성과 측
정은 김경언[30]의 직무성과 연구에서 사용한 6
문항 단일차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
로 이직의도 측정은 방효진[31], 오량과 임은진
[32]의 이직의도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일
부 수정 보완하여 6문항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
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변수들 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SMA: Structural Modeling Analysis)과 매개효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분석 검증은 부트스트
레핑(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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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item β S.E. CR AVE α

Presenteeism

1 I have difficult controlling my work stress because 
of my health concerns .786 .527

.852 .536 .894

2 I found it difficult to enjoy my work because of 
my health concerns .832 .451

3 I’ve had health concerns that made me feel like I 
couldn’t finish work .856 .370

4 I had trouble concentrating because of my health 
concerns. .779 .766

5 I lack the energy needed to complete work due to 
health concerns. .760 .685

Job Burnout

1 I lack the energy needed for work .759 .445

.858 .548 .889
2 My job is hard .734 .766
3 My desire for a job has decreased .791 .450
4 I lost enthusiasm for my work .858 .386
5 I am cold toward my colleagues .777 .495

Service 
Performance

1 I respond promptly to theat customer in a frindly 
manner .670 .313

.948 .756 .916

2 I am good at finding out what customer wnat .781 .212

3 I am meeting customer expectations by providing 
excellent service .749 .237

4 At work, I am trusted by my colleagues by 
responding quickly to each situation .800 .183

5 I am trusted by my superiors .823 .166
6 I am trusted by customers .899 .101

Turnover 
Intention

1 I would leave my current job if there was a job 
that offered better conditions than my current job. .759 .826

.805 .510 .902
2 I want to change jobs for my development and 

future. .761 .806

5 I have contacted the person in charge of that job 
in order to move to another job. .951 .193

6 I have tried to change jobs to find another job .786 .751

X2=382.717, df=152, p<.001 CMIN=2.518, CFI=.941, TLI=.926, IFI=.941, RMSEA=.075

CR: Critical Ratio,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α: Cronbach’s α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cale

며,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version 26.0
과 AMOS version 26.0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도구의 구
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2).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2=382.717 df=152, p<.001, CMIN(X2/df)= 

2.518, CFI=.941, TLI=.926, IFI=.941, RMSEA= 
.075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적합
도 기준[33,34]을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 한편 구
조모형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670∼.951로 나
타났으며, 평균 분산 추출(AVE) 값은 .510∼.756,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805
∼.948로 나타나 양호한 집중타당도를 보였다. 한
편 선행 연구는 AVE 지수는 .50이상, CR은 .70 
이상의 수렴 기준[35]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잠재 변수들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을 확인
한 결과 프리젠티즘 .894, 직무소진 .889, 직무성
과 .916, 이직의도 .9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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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Presenteeism Job Burnout
Service 

Performance
Turnover 
Intention

AVE

Presenteeism 1 .536

Job Burnout
.484**

(.234)
1 .548

Service
Performance

-.298**

(.089)
-.436**

(.190)
1 .756

Turnover
Intention

.339**

(.115)
.476**

(.227)
-.076
(.006)

1 .510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

3.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3은 잠재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
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판별타당
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프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의 
상관관계는 r=.484, p<.01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직무성과와는 r=-.298, p<.01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프리젠티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r=.339, p<.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직무소진은 직무성과와 r=-.436, p<.01로 부적
(-)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직의도와는 r=.476, 
p<.01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그러나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는 r=-.076, 
p>.05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변수들 간 상관관
계 지수의 제곱과 AVE 지수를 비교하였다[36]. 그 
결과 모든 잠재 변수들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AVE 
지수가 높게 산출되어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이 확
보되었다.

3.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
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방법을 사용
였다. Table 4는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의 적합
도와 구체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구조모형
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2=408.361, df=156, 
CMIN(X2/df)=2.618로 나타났으며, CFI=.935, 
TLI=.921, NFI=.900, RMSEA=.077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선행연구에서 제
시한 적합도 지수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38]. 

  본 연구의 가설1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직무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였다. 분
석 결과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직무소진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은 채택되었다
(β=.499, SE=.053, t=7.907, p<.001). 
  뷰티 학문 분야에서 프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물을 찾을 수 없어 단순 비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최근 허범식 등[39]은 
MZ 세대 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
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는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진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스포츠지도자는 뷰티 지도자
와 직무의 특성이 상당히 일치하는 직종으로 정적인 
수행 보다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분야로서 본 연구
의 결과를 타당성 있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
근까지 프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성 연구는 
대부분 직무소진을 독립변수로 프리젠티즘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성을 해석하려는 연구들
[40-42]이 대부분 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오히려 프리젠티즘 현상이 직무소진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변수라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뷰티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노동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뷰티 종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래 서서 근무하
는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노동 특성은  허리나 어깨
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아
가 다양한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안구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보
인다. 이러한 뷰티 종사자에게 직면해 있는 노동적 
특성은 프리젠티즘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
며, 나아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현상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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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ath SRW S.E. C.R(t) adopted

H 1 Job Burnout ← Presenteeism .499 .053 7.907*** adopt

H 2 Service Performance Presenteeism -.080 .037 -1.114 reject

H 3 Turnover Intention ← Presenteeism .216 .088 3.088** adopt

H 4 Service Performance Job Burnout -.460 .050 -5.615*** adopt

H 5 Turnover Intention ← Job Burnout .317 .112 4.262*** adopt

X2=408.361, df=156, p<.001 CMIN=2.618, CFI=.935, TLI=.921, NFI=.900, RMSEA=.077
**p<.01, ***p<.001, SRW 표준화 회귀 계수 C.R. 기각률

Table 4. Hypothesis test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
과 유의미한 결과로 창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프리젠티즘과 직무
소진의 관계를 일반화하기는 다소 해석의 주의가 필
요하다. 미래 연구에서는 직무소진과 프리젠티즘의 
보다 심도 있는 변수의 설정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
성을 보다 엄격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H2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였다. 검증 결과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직무성과에 통계적 유의하
지 않아 H2은 기각되었다(β=-.080, SE=.037, 
t=-1.114, p>.05).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직무 종사자의 프리
젠티즘이 직무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43,44].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와
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도출되지 않아 선행연구들
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뷰티 종사자
가 프리젠티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직무
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뷰티 종사자는 고객
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장에서 즉시 제공되는 뷰티 서비
스는 현장에서 바로 고객의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뷰티 종사자가 비단 프리젠티즘
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직무적 수행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예측과 추측은 
뷰티 산업 현장의 인적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
는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
즘 현상이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과가 뷰티 종사자의 개인의 인고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뷰티 종사자의 인적 관리에 매우 치명

적인 결과가 예측될 수 있다. 프리젠티즘 현상이 장
기간 지속될 때 결국 어느 시점에서 더욱 가중된 질
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뷰티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단순
한 직무성과와의 관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뷰티 산업 전반의 인적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
과라 할 수 있겠다.  
  H3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였다. 분석 결과 뷰티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이직의도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216, 
SE=.088, t=3.088, p<.0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
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프리젠티즘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우진[45]은 외식기업 구성원
의 프리젠티즘이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보고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실증적, 경험
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즉,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나 통증을 숨기고 근무하는 종
사들의 심리적 현상으로 정의되는 프리젠티즘 현상
이 지속되거나 특별한 건강 또는 심리적 중재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근무환경과 노동 특성이 프리젠티즘 현상
과 높은 개연성을 가진 기업은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는 종사자
들에게 정기적인 신체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면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결근율 감소, 의료비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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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on effect analysis 

H path β SE Boot LLCI Boot ULCI

H6. Presenteeism → Service Performance -.230** .055 -.336 -.125

H7. Presenteeism → Turnover Intention .158** .042 .079 .263

**p<.01, Mediator=Job Burnout, Bootstrap sample size=5,000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Fig. 2. Final Model.

출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생산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46,47]. 
  H4은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직무성과에 부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였다. 검증 결과 직무소
진은 직무성과에 통계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쳐 가설 채택되었다(β=-.460, SE=.050, t=-5.615, 
p<.001). 
  H5은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였다. 검증 결과 직무소
진은 이직의도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채택되었다(β=.317, 
SE=.112, t=4.262, p<.001).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직무소진이 직무성과와 이
직의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소진은 개인차원으로 
볼 때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은 물론 직
무소진이 지속될 경우 심장병과 각종 스트레스성 질
환을 초래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직
무소진은 종사자들의 이직률, 근태율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성 감소,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저하 등을 통하여 조직효과성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48,49]

  이와 유사하게  김기옥, 박성규(2019)[50]도 영업
직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사원의 직무소
진이 이직의도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
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
와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H6, H7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
즘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
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
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Figure 2는 관계모형에서 간접효과에 대
한 추가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직무소진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β=.499, SE=.053, t=7.907, p< 
.001), 직무소진은 직무성과와 통계적 유의한 부적
(-) 관련이 있었으며(β=-.460, SE=.050, t= 
-5.615, p<.001), 이직의도와도 유의한 정적(+) 관
련성을 보였다(β=.317, SE=.112, t=4.262, p< 
.001). 이에 추가적으로 Bootstrapping 방식을 채택
하여 매개모델 가설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이 때 Bootstrapping의 95% 신뢰구간이 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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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은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5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뷰티 종사
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30, p<.01로 완전매개 형태
로 유의하였으며, -.336, -.125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
었다. 
  다음으로 가설 7의 검증 결과를 보면 뷰티 종사자
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을 통하여 이직의도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158, p<.01로 부분매개 형태로 유
의하였으며, .079, .263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
어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의 연구에서 직무자의 프리젠
티즘이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
개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 뷰
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현상은 그들이 겪고 있는 
직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뷰티 종
사자는 최우선적으로 감정노동의 대표적 산업이며, 
아직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 특성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질
병과 성희롱[52], 그리고 사회적 인식[53]까지 뷰티 
종사자를 프리젠티즘 현상으로 유입하는 요인들이
다. 이러한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로 반영되었을 것
이다. 특히 직무소진은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뷰티 종사자들의 직무과정에서 발생하
는 프리젠티즘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로 인하여 가
중된 직무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뷰티 서비스 현장에서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리젠티즘 현상을 속이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시급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의 해소는 궁극적
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기업의 목표달성에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 
직무성과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직무

소진과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은 이
직의도와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직무성과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 
  셋째,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직무성과와 이직
의도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을 통하여 직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이직
의도와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뷰티 분야에서 드물게 종
사자의 프리젠티즘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분석
하였다. 뷰티 종사자들은 그 어떤 현장보다 프리
젠티즘 현상이 도출될 수 있는 근무적, 노동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뷰
티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프리젠티즘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
즘과 직무소진, 직무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래 연구에서는 뷰티 현
장에서 어떠한 이유와 동기가 프리젠티즘 현상을 
유발하는지 그 동기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뷰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
담(in-depth interview)과 같은 질적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 프리젠티즘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각 산업 영역에 학문과 산업 특성에 프리젠티즘 
척도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뷰티 종
사자의 프리젠티즘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척도가 시급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
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프리젠티즘이 직무
소진을 통하여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매개역할
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뷰티 서비스 
산업의 성공은 결국 인적 서비스 역량에 좌우되
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 서비스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실현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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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학문적 영역에서 아직까지 소개단계에 있
는 프리젠티즘의 학문적 영역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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